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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음운 정보 산출에서 노화의 영향:

청년과 노인의 설단현상*

박 지 윤 이 고 은 이 혜 원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노화에 따라 언어 기능은 다르게 변화한다. 의미 처리에서는 청년과 노인의 수행이 유사하지만 언어

산출에서는 노인이 청년에 비해 기능이 감퇴한다고 보고되어 왔다. 설단현상은 음운 정보 산출에서의

실패를 잘 드러내주는 현상이다. 노인은 청년에 비해 설단현상을 더 빈번하게 보고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차단 가설과 전달손실 가설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설단현상을 유도하는 질문을 사용하여

음운 정보 산출에서 노화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에서 두 변인이 조작되었다. 첫 번째 변인은 연령

조건으로, 참가자는 청년과 노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변인은 단어범주 조건으로, 자극은 총

5가지의 단어 범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표적단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다’, ‘모른다’, ‘설단현상’

의 세 가지 상태를 보고하였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에 비해 노인에게서 설단현상이

증가하였다. 둘째, 단어범주에 따른 설단현상의 차이가 있었다. 설단현상은 인물 이름, 장소 이름과 같

은 고유명사에서 더 자주 발생하였다. 셋째, 설단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는 단어범주에서 연령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설단현상을 겪는 동안 대안단어의 보고는 청년에 비해 노인이 적었다. 다섯째,

설단현상을 겪는 동안 표적단어에 대한 부분 정보는 글자 단위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결과는

한국어 음운 산출에서 노화의 영향을 확인하고, 그 기제에 대해 전달손실가설의 설명을 지지한다. 또

한, 한국어의 음운 및 표기 특성이 설단현상 동안의 정보처리과정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설단, 노화, 음운 정보 산출, 노인, 청년,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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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전 생애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인지기능 중 하나로, 노화 연구에서도 활발

히 연구되고 있다[1]. 언어 기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화에 따라 다르게 변화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의미 처리와 관련해서 노인은 청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나은 수준의 수행을 보인다[2, 3]. 노인들은 글 이해에서 맥락을 잘 활용하고[4], 청

년보다 높은 어휘력 점수를 보인다[5]. 나이가 증가하면서 일반적 상식도 증가하는

데, 이는 의미적 표상이 증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6]. 반면 언어 산출과 관련된

언어 처리 기능은 노화에 따라 감퇴되는 경향을 보인다. 노인들은 예전에 잘 알고

있던 단어의 철자를 떠올리지 못하거나 청년에 비해 표적 단어의 철자를 잘못 보

고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7, 8]. 노인은 철자 산출뿐 아니라 음운 산출에서도 자

주 문제를 겪는다. 노인들은 단어를 잘못 발음하거나[9] 어구를 반복하는 등의 말

실수가 잦고, ‘음(um)’과 같은 의미 없는 말하기도 빈번하다[10].

설단현상(tip-of-the-tongue phenomenon: TOT phenomenon)은 노인들이 크게 어려움

을 느끼는 음운 산출 문제로 보고되어 왔다[11]. 설단현상은 잘 아는 단어의 이름

을 산출하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말문이 막히는 현상이다[12]. 설단현상을 경험하

는 동안 표적단어에 대한 의미적, 문법적 정보는 산출될 수 있지만, 음운적 정보만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12-14].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기

간 동안 설단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하게 하였을 때 노인은 청년에 비해 더 많

은 설단현상을 보고한다. Burke, MacKay, Worthley와 Wade[15]의 연구에서는 노인이

청년에 비해 2.7번 더 많이, Cohen과 Faulkner[16]의 연구에서는 노인이 청년에 비해

2.0번, 중년에 비해 2.4번 더 많은 빈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Heine, Ober와

Shenaut[17]는 청년과 60세~74세의 노인 간에는 큰 차이가 없고, 80세 이상의 노인

집단에서만 청년에 비해 유의하게 설단현상이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설단현상을 측정하는 경우 참가자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참가자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단현상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15].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단현상을 실험

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저빈도에 해당하는 표

적단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안다’, ‘모른다’, ‘설단’의 세 가

지 상태 중 하나를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다. Burke 등[15]은 실험 연구에서 100회

의 시행 중 평균적으로 노인은 9.6개, 청년은 7.6개의 설단현상을 보고하였다. 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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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서의 연령 차이는 후속 실험연구들에서도 관찰되었는데[18-20], Brown과

Nix[18]에서는 노인이 청년보다 13.9% 더 많이, Cross와 Burke[19]에서는 노인이 청

년에 비해 설단현상 비율을 15.95% 더 많이 보였다.

설단현상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지라도 단어의 세부적인 범주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설단현상에서의 연령차이는 보통명사(common noun)에

비해 고유명사(proper noun)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15, 19-21]. 그러나 고유명사

내에서도 인물이름에서는 노인이 청년보다 더 빈번하게 설단현상을 보고하지만[19,

21], 장소이름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15]. 보통명사의 경우 일반적

으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지만[15, 21], 80세 이상의 노인집단에서는 청년보다 더

많은 설단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17]. 보통명사 중 특히 사물이름을 주로 자극으

로 사용한 Brown과 Nix[18]의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집단에서도 연령차이가

관찰되었다. 동사 및 형용사가 자극으로 포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이제까

지의 연구에서는 연령차가 관찰되지 않았다[15].

설단현상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제안되었

다. 첫 번째는 차단가설(blocking hypothesis)이다. 이 가설은 표적단어보다 접근가능

성이 높은 관련단어가 먼저 마음에 떠오르게 되면 활성화된 부적절한 단어가 표적

단어의 인출을 차단하여 설단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22, 23]. 표적단어

와 음운적으로 유사한 간섭단어를 제시하였을 때 유사하지 않은 간섭단어를 제시

할 때에 비해 설단현상이 증가하는 결과는 차단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보고되

었다. 차단 가설의 맥락에서 노인집단의 설단현상의 빈도가 증가하는 결과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노인에게 단어 지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24]. 노인

들의 단어 지식이 청년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표적 단어의 인출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간섭 단어의 수가 더 많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설단현상을 유발할 수 있

다. 둘째, 노인에게서 억제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일 수 있다[25]. 노인은 청년에 비

해 무관한 정보의 접근을 억제하는 능력이 감소된다. 노인은 청년에 비해 간섭단

어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억제되지 않은 간섭단어가 표적단어

의 인출을 방해하게 되어, 설단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설단현상을 설명하는 두 번째 입장은 전달손실가설(transmission deficit hypothesis)

이다[15]. 이 가설에 의하면 언어 체계 내의 정보가 의식적으로 인출되려면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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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담고 있는 마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마디

로 충분한 점화1)가 전달되어야 한다. 전달손실가설에서 설명하는 설단현상은 어휘

마디는 활성화되었으나 음운 마디의 일부 혹은 전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설단현상이 특히 노인에게서 증가하는 것은 노화로 인한 마디 간 연결 약화와 그

로 인한 점화 전달에서의 손실이 음운 산출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의미체계

내에서는 한 어휘 마디에 여러 개의 명제 마디가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활성화되

지 않아도 다른 마디의 활성화로 보상할 수 있으나 음운체계에서는 마디들이 위계

적으로 단일하게 연결되어 있어 점화 전달 손실로 인해 특정한 음운 마디(‘frog’ 중

/f/)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해당 음운의 인출에 실패하게 되고, 다른 마디(‘frog’ 중

/r/, /α/, /g/)의 활성화로 보상할 수도 없다.

두 가설의 차이는 대안단어(alternates)에 대한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안단

어는 설단현상을 경험하는 동안 계속해서 떠오르는 표적단어가 아닌 단어를 말한

다[15]. 차단가설에 따르면, 대안단어가 표적단어의 인출을 방해하는 간섭단어로

작용하여 설단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22, 23], 설단현상이 증가하는 노인 집단에

서 대안단어를 보고하는 비율도 같이 증가할 것이다. 전달손실가설에 따르면 설단

현상이 증가하는 이유는 마디연결이 약화되어 점화 전달에서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적단어의 마디 연결 뿐 아니라 대안단어의 마디 연결 역시 노화에 의

해 약화되므로 어떤 단어든 점화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해 활성화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15]. 따라서 노인이 청년보다 대안단어를 보고하는 비율이 더 적을 것

을 예측한다.

설단현상의 연령 차이는 주로 영어권 연구들에서 보고되어 왔으며, 한국어에서

는 아직까지 설단현상이나 설단현상과 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 검증한 연구가 없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산출에서 노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실 상황에

서 설단 현상을 유도하여 청년과 노인의 설단현상을 비교하였다. 본 실험에서 두

변인이 조작되었다. 첫째, 참가자 집단을 청년 집단과 노인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변인은 단어범주 변인이다. 자극은 동사 및 형용사, 추상명사, 사물이름,

1) 전달 손실 가설에서의 점화는 역치하 흥분(subthreshold excitation)을 말하며, 마디의 연결

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전달된 점화가 축적되어 역치에 도달하게 되면 해당 마디가 활

성화되고 그 마디가 표상하고 있는 정보가 의식적으로 인출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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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이름, 인물이름의 총 5가지 단어범주에 속하는 단어로 선정되었다. 설단현상은

고유명사에서 자주 발생하는데[15, 20, 21], 장소이름과 인물이름이 이에 해당하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어 범주에 따라 설단현상의 연령 차

이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을 참조할 때 고유명사(인

물이름, 장소이름)에서 설단현상의 연령 차이가 가장 크게 관찰될 것이다. 그러나

고유명사 내에서도 장소이름에서는 인물이름에 비해 연령차이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 고유명사와 대조적으로 사물이름, 추상명사, 그리고 동사 및 형용사에서는

연령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명사 중에서도 영어권 연구에서

연령차가 간혹 관찰된 사물이름에서는 연령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영어권 내

에서도 범주에 따른 결과 양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에서의 결과 양상을

범주별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어에서도 고유명사에서 두드러진 설단현상

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해본다.

둘째, 설단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설 중 어느 가설이 더 적합한지를 대안단어를

보고하는 비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과 노인 두 집단 중 설단현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집단에서 대안단어를 보고하는 비율이 높으면, 대안단어의 간섭을

설단현상의 원인으로 보는 차단가설이 타당할 것이다. 반대로 설단현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집단에서 대안단어를 보고하는 비율이 낮다면, 음운 정보의 활성화 실패

를 설단현상의 원인으로 보는 전달손실가설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설단현상을 겪는 동안 유지되는 표적단어의 부분적 정보가 한국어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영어권 연구에서는 설단현상

을 보고하는 중에도 첫 철자(음소) 및 음절수에 대한 정보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12, 15, 26]. 첫 철자보다는 덜하지만 마지막 철자의 정보도 비교적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27]. 그러나 마지막 철자에 비해 첫 철자의 정보가 더 많이 보고되

며(16% 대 38%), 정확도도 5%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 Ecke[28]도 설단

현상 중 보고되는 첫 철자에 대한 추측이 중간이나 마지막 철자에 대한 추측에 비

해 정확도가 더 높은 것을 관찰하였다(59%, 34%, 44%).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단현상 중 첫 철자나 마지막 철자에 대한 정보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와 달리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이 모인 음절이 한 글자로 표기되어 시각적으로



인지과학, 제24권 제2호

- 116 -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글자 단위의 집단화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29, 30]. 따

라서 표적단어의 부분 정보가 철자 단위가 아닌 글자 단위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

다. 이 경우, 표적단어에 대한 부분정보로서 영어의 첫 철자에 상응하는 첫글자 초

성 뿐 아니라, 중성, 종성까지 유사한 수준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방 법

참가자

청년 27명과 노인 27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청년 참가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으로, 평균 연령은 24세였다(21-26, SD = 1.25).

노인 참가자(남 13명, 여 14명)는 주로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모집하였으

며 일부는 실험자가 개별적으로 모집하였다. 노인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70세였다

(60-82, SD = 7.53). 모든 참가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며, 태어나서부터 고등학

교를 졸업할 때까지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없었다. 실험에 참여한 청년 참가자는

심리학 과목에서 실험 참여 점수를 받았고, 노인 참가자는 사례로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참가자는 실험 전 설문을 통하여 자신의 교육년수, 건강 상태를 보고하였다. 청

년의 교육년수는 평균 15년(14-15, SD = 0.42), 노인의 교육년수는 평균 14년(12-18,

SD = 2.25)으로, 청년집단과 노인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p > .05).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매우 건강하다”로 응답한 사람은 청년 11명, 노인 12명이었고, “일

시적인 질병이 있으나 건강한 편이다”는 청년 12명, 노인 9명이었으며, “활동하기

약간 불편하다”는 청년 1명, 노인 6명, “기타”는 청년 3명이었으나, 실험에 참가하

지 못할 정도로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없었다.

참가자들의 정신 상태와 어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K-MMSE(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와 K-WAIS(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의 어휘력 검사가

사용되었다(K-MMSE는 노인에게만 실시). 노인 참가자들의 K-MMSE 점수는 총 30

점 만점에서 평균 28.11점(26-30, SD = 1.19)으로,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박지윤․이고은․이혜원 / 한국어 음운 정보 산출에서 노화의 영향: 청년과 노인의 설단현상

- 117 -

K-WAIS의 어휘력 검사는 본래 3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노인 참가자의 정신

적 부담과 피로를 줄이기 위해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20 문항만 사용하여 실시하

였다[2, 7, 31]. 청년집단의 K-WAIS 어휘 점수는 평균 26.33점(20-31, SD = 3.11),

노인집단은 평균 26.56점(20-34, SD = 3.75)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p > .1).

기구

절차는 실험프로그램 E-Prime(ver. 2.0)에서 제작되어 노트북 컴퓨터 LG A510-

URA3K에서 제어되었다. 자극은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된 19인치 평면 모니터 삼보

D190WL(60Hz)에 제시되었다.

재료 및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은 70개의 표적단어에 대한 질문 70개로, 5개로 분류된

단어범주(동사 및 형용사, 추상명사, 사물이름, 장소이름, 인물이름) 당 14개씩 선정

되었다. 모든 표적단어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32]의 “현대 한국어의 어

휘 빈도”를 참조하여 빈도가 130 이하인 단어로 하였다. 동의어 또는 동음이의어

를 지닌 단어들과 극단적인 정서가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은 제외하였다.

자극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먼저 단어범주 조건 당 35개의 단어를 구성하

여 총 175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교육년수가 12년

이상인 대학생 12명(평균 = 23.75세, SD = 0.87)과 57세 이상의 성인 6명(평균 =

67.83세, SD = 9.13)으로 하여금 175개의 표적 단어에 대한 정의를 읽고 ‘안다’,

‘모른다’, ‘설단현상’의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를 보고하게 하였다. 표적단어에 대한

정의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였고, 사전적인 정의 외에 추가적

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은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였다. 설단현상이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단어를 우선 제외한 뒤, 대학생 집단과 57세 이상 집단에서

어느 한 집단이라도 정답률이 83%(청년 12명 중 10명, 노인 6명 중 5명) 이상이거

나 “모른다”라고 표시한 비율이 83% 이상인 자극을 제외하였다. 그 후 단어 범주

별로 평균 단어 빈도와 평균 글자수를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어, 단어 범주 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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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표적단어를 선정하였다. 평균 단어 빈도는 동사 및 형용사 35.07(17-78, SD =

18.36), 추상명사 44.14(14-115, SD = 27.82), 사물이름 53.43(20-96, SD = 27.01), 인

물이름 39.50(17-87, SD = 20.10), 장소이름 36.00(7-110, SD = 29.69)이었다. 평균 글

자수는 동사 및 형용사 3.14(3-4, SD = 0.36), 추상명사 2.79(2-4, SD = 0.89), 사물

이름 2.71(2-4, SD = 0.83), 인물이름 3.57(2-6, SD = 1.34), 장소이름 3.07(2-5, SD =

0.62)이었다.

설단현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시할 단어 재인 검사를 위해 각 자극 항목당 5

개의 보기항목을 준비하였다. 보기항목에는 표적단어(예. 오죽헌), 3개의 추가 보기

단어(예. 선교장, 경포대, 죽녹원), “답없음”이 포함되었다. 추가로 제시되는 보기단

어들은 해당 표적단어와 범주가 같고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어로 선정하였다.

모든 지시 사항과 자극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흰 바탕에 검정색으로 제시되

었고, 글자 크기는 16으로 가로 8mm, 세로 10mm이며, 폰트는 바탕체를 사용하였

다. 총 70개의 질문은 두 개의 블록에 할당되었다. 한 블록 내에는 단어범주 조건

당 7개씩 35개의 질문이 포함되며, 블록 간 단어의 평균 빈도와 글자수를 최대한

일치시켜 자극을 할당하였다. 평균 단어 빈도는 첫 번째 블록에서 42.97(9-115, SD

= 26.34), 두 번째 블록에서 40.29(7-110, SD = 24.29)이고, 평균 글자수는 첫 번째

블록에서 3.17(2-5, SD = 0.98), 두 번째 블록에서 3.34(2-6, SD = 1.03)이었다. 블록

내 자극의 제시 순서는 의사무선화하였고, 블록의 제시 순서는 참가자 간 역균형

화 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참가자 간 변인인 연령 조건과 참가자 내 변인인 단어범주

조건의 2(청년/노인) × 5(동사 및 형용사/추상명사/사물이름/장소이름/인물이름) 혼

합요인설계이다.

절차

참가자들은 한 명씩 개별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가 실험실에 오면 먼

저 참가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노인의 경우 K-MMSE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후, 청년과 노인의 실험절차는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K-WAIS 어휘력 검사를 실시

하고, 충분히 휴식하게 한 후, 실험 절차 및 설단현상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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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 시행의 절차

한 지시문을 읽게 하였다. 참가자가 지시문을 모두 읽은 후, 실험자가 다시 한 번

설단현상에 대한 설명을 한 뒤 본 실험을 시작하였다.

본 실험의 절차는 Burke 등[15]의 실험 2의 절차를 참고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그림 1). 쓰기 과제보다는 설단 현상 연구에 더 적합한 구

두 반응을 요구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24, 26]. 우리말 특성을 고려하여 설단현상

을 겪는 동안 인출할 수 있는 첫 소리, 마지막 소리, 글자 수 등 부분적인 정보의

단위를 영어권 연구와 다르게 하였다(영어에서는 첫 철자, 마지막 철자, 음절수로

질문하였음). 설단현상을 보고한 시행 동안 표적단어가 떠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단

어 재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4회의 연습시행 후, 2블록(각 35회)의 본 시행을 시작하였다. 한 시행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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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화면에 표적단어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었다. 이때 참가자는

다음의 세 가지 중 어느 상태에 있는지 구두로 보고하고 실험자가 이를 기록하였

다. 첫째는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상태, 둘째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 마지막으로 그 단어를 분명히 안다고 느끼지만 무엇인지 생각해낼

수 없는 상태(설단상태)이다. 만약 참가자가 답을 정확히 안다고 보고했다면, 그 단

어가 무엇인지 대답하였다. 만약 참가자가 답을 모른다고 보고했다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반응은 없었다. 만약 참가자가 설단상태라고 보고했다면, 표적단어에 대

한 친숙성과 회상 확신성에 대해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그 후 첫 소리, 마지막

소리, 글자수, 대안 단어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였다. 만약 추가 질문에 대한 정

보를 보고하는 동안 설단현상이 해결되었다면 추가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그 단어가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보고한 답이 틀렸거

나 설단현상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단어 재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평정치와

질문에 대한 답은 실험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모든 시행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시하

였다. 이미 완료된 절차나 시행에 대해서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일상생활

에서의 자연스러운 설단현상과 최대한 가깝게 재현하기 위하여, 참가자의 반응에

따라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었다. 실험 시간은 한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결 과

실험 참가자 5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설단율은

각 조건에서 참가자가 설단현상이라고 보고한 시행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참가자

가 설단현상이라고 보고하였더라도 참가자가 생각하고자 하는 단어와 표적단어가

다르다면 그 표적단어에 대한 적절한 설단현상으로 보기 어렵다[12, 15, 20]. 따라

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단어 재인 검사에서 표적단어를 고르지 못한 경우, 표적단

어가 아닌 다른 단어를 떠올린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 시행으로 분류하였다. 설단

율은 전체 시행의 18.68%를 차지하였다. 자료는 참가자 변인을 무선변인으로 보는

F1 검증과, 항목 변인을 무선변인으로 보는 F2 검증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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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단어범주에 따른 청년과 노인의 설단율

설단율에 대해 연령을 참가자 간 변인으로, 단어범주를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하

여 2(연령) X 5(단어범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연령 주효과[F1(1, 52)

= 20.32, MSE =450.04, p < .001; F2(1, 65) = 74.75, MSE = 63.45, p < .001], 단어

범주 주효과[F1(4, 208) = 13.06, MSE = 129.35, p < .001; F2(4, 65) = 7.87, MSE =

111.29, p < .001], 연령과 단어범주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F1(4, 208)

= 2.59, MSE = 129.35, p < .05; F2(4, 65) = 2.74, MSE = 63.45, p < .05].

청년에 비해 노인의 설단율이 11.64% 더 높았다(12.86% 대 24.50%). 설단율은

단어범주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5개의 단어범주에서 설단율은 인물이름

(26.98%), 장소이름(21.03%), 사물이름(17.73%), 추상명사(14.95%), 동사 및 형용사

(12.70%)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고유명사라도 인물이름에서의 설단율이 장소이름

에서의 설단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p < .01). 보통명사에 속하는 사물이름에서의

설단율은 같은 보통명사인 추상명사의 설단율 및 고유명사인 장소이름에서의 설단

율과 다르지 않았으나(ps > .10), 동사 및 형용사에서의 설단율보다는 크게 나타났

다(p < .05). 연령과 단어범주의 상호작용에서 보듯이 설단율의 연령 차이는 범주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추상 명사에서는 연령차가 없었으나 다른 4개 범주에서

는 유의한 연령차가 나타났다; 동사 및 형용사 11.11%[t(52) = -2.83, p < .01]; 추

상명사 5.03%[t(52) = -1.57, p = .12]; 사물이름 8.99%[t(52) = -2.61, p < .05]; 장소

이름 16.14%[t(52) = -4.00, p < .001]; 인물이름 16.93%[t(52) = -4.03, p < .001]. 특

히 고유명사(인물이름, 장소이름)는 기타 범주(동사 및 형용사, 사물이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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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에서 청년과 노인의 정답률

더 큰 연령 차이를 보였다[16.54% 대 10.05%, t(54) = -2.23, p < .05].

대안단어 보고

참가자들은 설단현상을 겪은 시행에서 표적단어 외에 다른 단어가 계속 떠오를

경우 대안단어로서 보고하였다. 대안단어를 보고한 비율에서 연령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2) = 2.39, p < .05]. 청년이 노인보다 11.60% 더 많이 대안단어를

보고 하였다(23.60% 대 12.00%).

부분 정보 보고

참가자들은 설단현상을 보고한 시행에서 떠올릴 수 있는 표적 단어의 첫 소리,

마지막 소리, 글자 수를 보고하였다. 표적 단어의 첫 소리와 마지막 소리의 단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95% 이상이 글자 단위로 보고되었으므로, 먼저 글

자 단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고된 글자의 정답률에 대해, 연령을 참가자 간 변

인으로, 글자의 위치를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하여 2(연령) X 2(글자위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3에서 보듯 연령과 글자 위치 간 상호작용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1(1, 52) = 13.85, MSE = 104.63, p < .001; F2(1, 61) = 5.78, MSE =

420.53, p < .05]. 청년은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에 대한 정보가 유사한 정도로 유



박지윤․이고은․이혜원 / 한국어 음운 정보 산출에서 노화의 영향: 청년과 노인의 설단현상

- 123 -

지되었으나(p = .20) 노인은 첫 글자에 대한 정보에 비해 마지막 글자에 대한 정보

에서 손실을 보였다(p < .001).

영어에서의 첫 철자에 해당하는 첫 글자 초성과 마지막 철자에 해당하는 마지

막 글자 종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철자 단위에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글자 분석과 유사하게 연령과 철자 위치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1(1, 52) =

8.87, MSE = 122.48, p < .01; F2(1, 61) = 3.41, MSE = 372.75, p = .07]. 청년은 첫

철자와 마지막 철자에 대한 정보를 유사한 정도로 유지하였으나(p = .55) 노인은

첫 철자에 대한 정보에 비해 마지막 철자에 대한 정보에서 손실을 보였다(p <

.001). 글자 분석과 철자 분석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부분 정보가 글자 단위로

유지됨을 시사한다. 첫 철자에서 중간으로 갈수록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영어

권 결과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의 정답률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첫 글자의 초, 중, 종성 정답률 20.83%, 19.71%, 19.38%; 마지

막 글자의 초, 중, 종성 정답률 16.01%, 16.75%, 16.71%). 이는 한국어 표기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단을 보고한 시행에서 추측한 글자 수의 정

확도에서 청년과 노인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52) = 2.03, p < .05], 청년이

노인에 비해 8% 더 정확하였다(83% 대 75%).

설단의 해결

설단현상은 회상 또는 재인을 통해 해결된다. 청년의 경우 설단단어의 회상률이

33.41%, 재인율이 66.59%, 노인의 경우 회상률이 16.70%, 재인율이 83.30%로, 연령

에 따라 설단의 해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회상보다는 재인을

통해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으나[F(1, 52) = 78.09, MSE = 860.87, p < .001], 회상을

통한 해결은 청년집단에 비해 노인집단에서 더 낮았다[F(1, 52) = 8.76, MSE =

860.87, p < .01].

친숙성 및 회상확신성

설단 단어에 대한 참가자의 친숙성이나 회상확신성이 높을수록 그 단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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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률이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 친숙성 및 회상확신성과 회상률 간의 상관관계를

각각 분석해 보았다. 청년 집단의 경우 친숙성과 회상률, 회상확신성과 회상률 간

피어슨 상관계수는 각각 .22, .26이었고, 노인 집단의 경우 .42, .32로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s < .05, 단, 청년의 친숙성과 회상률 상관은 p = .08). 상관계

수의 연령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isher의 변환식(r to z transformation)을 사

용하여 z 검정을 실시한 결과, 친숙성과 회상률 간 상관관계 및 회상확신성과 회

상률 간 상관관계 모두 연령 차이는 없었다(z = -1.25, p = .21; z = -.37, p = .7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설단현상에 미치는 노화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에 비해 노인에게서 설단현상이 증가하였다. 둘째,

단어 범주에 따라 설단현상의 차이가 있었다. 설단율은 인물이름, 장소이름, 사물

이름, 추상명사, 동사 및 형용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범주에 비해 고유명

사(인물이름, 장소이름)에서 설단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셋째, 추상명사를 제외한

모든 범주에서 유의한 연령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특히 인물이름, 장소이름에서 크

게 나타났다. 넷째, 노인이 청년보다 설단현상을 많이 보고하였지만, 대안단어는

더 적게 보고하였다. 이는 전달손실가설의 예측과 일치하면서 차단 가설의 예측과

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다섯째, 설단현상을 겪는 동안 표적단어에 대해 유지되는

정보는 영어권에서와 달리 글자 단위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노인이 청년보다 설단현상을 많이 경험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15, 18, 20].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음운 산출 능력이 감퇴한다는 것

을 지지한다[9, 10]. 음운 산출이 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일치하나, 그 정도

에 있어서는 언어에 따른 차이가 관찰된다. 본 연구와 유사한 과제를 사용한 Burke

등[15](실험 2)에서 설단율이 청년은 7.6%, 노인은 9.6%인 반면, 본 연구 결과에서

는 청년 13%, 노인 25%로 증가 폭이 더 컸다. 이는 한국어 음운 산출에서 노화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 단어범주에 따라 설단현상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인물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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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이름에서 설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설단현상이 고유명사에서 많

이 발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5, 16, 20, 21]. 고유명사에서 설단현상

이 많이 보고되는 것에 대해 차단가설은 어떠한 설명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전달

손실가설은 의미체계 내의 마디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Burke 등[15]에 따르면

고유명사의 경우 다른 명사와 달리 의미 마디와의 연결이 단일하게 이루어져 있

다. 동일한 발음을 가진 ‘baker’라 할지라도, 일반명사(제빵사)인 경우 여러 의미 마

디와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마디에서 점화 전달의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마디에서

의 점화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유명사(이름)인 경우에는 ‘John

Baker’라는 단일 인물을 지칭하는 단 하나의 의미 마디와 연결되어 있어 이 마디

로부터의 점화 전달이 손실될 경우 보상받을 다른 마디 연결이 없고, 결과적으로

‘baker’에 해당하는 음운 마디로의 점화 전달도 약화되게 되어 설단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처럼 본 연구에서도 설단현상에서의 연령 차이가 단어범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기존 결과들과 달리 더 많은 범주에서 연령 차이가 포괄

적으로 관찰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고유명사 중 주로 인물이름에서 연령차가 나

타났고 장소이름에서는 연령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이름에서도

인물이름과 유사한 정도로 연령 차이가 나타났다. 설단율에서의 연령 차이는 사물

이름이나 동사 및 형용사에 비해 고유명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설단현상

에 취약한 단어범주에서 노화의 영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추상명사에서 연령차가 관찰되지 않은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교적 일치한다.

고유명사와 달리 추상명사는 다른 단어범주에 비해 풍부한 의미표상을 가지고 있

어 해당 음운을 인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수 있다. 노인은 의미 처리에서 청년

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수행을 보이므로, 의미 처리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청년과 유사한 수행을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보통명사라도 추상명사

와 달리 사물이름에서는 연령차이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Brown과 Nix[18]의 연구

와는 일치하지만 사물이름에서 연령차이가 나지 않은 Burke 등[15], Evrard[21]의

연구와는 대조적이다. 동사 및 형용사에서도 Burke 등의 결과와 달리 연령차가 관

찰되었다.

설단현상을 겪는 동안 보고한 대안단어의 비율이 노인에게서 감소한 것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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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에 반하는 결과이다[15]. 차단가설에 따르면 활성화된 대안단어가 표적단어의

인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설단현상이 발생하므로, 설단현상을 더 많이 보고한 노인

에게서 대안단어도 더 많이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게서 오

히려 보고된 대안단어의 비율이 더 적게 나타났으므로 노인의 단어 지식이 더 많

아서, 혹은 노인의 억제 기능이 감소하여 활성화된 대안단어로 인해 설단현상의

연령 차이가 나타났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전달손실가설에서 대안단어는 표적 단

어와 연관된 단어로, 표적단어로 점화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점화를 받

은 결과로서 나타난다. 설단현상은 노화로 인한 마디 연결의 약화로 점화의 전달

이 손실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단어가 점화 전달의 손실로 인출이 어

려워진다면, 대안단어에서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설단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노인에게서 대안단어의 보고율도 더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

과는 전달손실가설의 예측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차단

가설의 예측과는 대조적으로 표적단어와 관련 있는 단어의 처리가 선행될 때 표적

단어가 점화를 받아 설단현상의 발생빈도가 낮아지거나 설단 상태가 해결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9, 20, 33, 34].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전달손실가설이 설단현상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를 통해 설단현상을 겪는 동안 표적단어의 음운 정보가 완벽하게 산출

되지 않아도 부분적인 정보가 인출될 수 있음이 한국어에서도 확인되었다[12, 13].

그러나 표적 단어에 대한 부분 정보가 철자 단위로 보고되는 영어와 달리, 우리말

에서는 글자 단위로 보고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말의 표기방식인 모아쓰기

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어 재인에서 글자 단위가 유용한 단

서가 되는 것과 유사하게[29, 30], 단어의 산출에서도 글자(음절) 단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첫 철자에서 중간으로 갈수록 정보의 유지 정도가 감소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한 글자 내에서는 초․중․종성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

는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첫 글자에 대한 정보가 유지될 경우, 영어의 첫

철자에 해당하는 초성 뿐 아니라 초․중․종성의 세 철자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을 보였다. 이는 글자의 집단화가 정보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이 청년에 비해 설단현상 동안 보고하는 정확한 정보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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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는데 이는 선행 결과와도 일치한다[35]. 그러나 영어에서는 첫 철자에서부터

정보 유지에서 연령 차이를 보이나[18], 한국어에서는 첫 글자에 대한 정보는 청년

과 노인이 비슷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 같다. 이는 주의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첫

글자[12]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는 능력은 연령에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

하며, 주의가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는 마지막 글자에서 음운 정보 산출에서의 실

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실험 상황에서 설단현상을 유도하여 한국어 음운 산출에서 노화의

영향을 최초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전반적으로 노인이 청년에

비해 음운 산출 능력에서 감퇴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의미적으로 풍부하거나 주의

가 충분히 주어지는 경우에서는 청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행이 유지됨을 본 결과는

시사해준다. 또한 설단 현상 동안 부분 정보의 유지 및 인출 면에서 한국어 사용

자가 영어 사용자보다 나은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언어 변인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일과, 음운 산출에서

노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일이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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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ging on Retrieval of Phonological

Knowledge in Korean: The Tip-of-the-Tongue

Phenomenon in Young and Older Adults

Jiyoon Park Ko Eun Lee Hye-W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hat aging asymmetrically affects various functions in language. It is

known that older adults show deficits in language production compared to young adults, while the

performance in semantic processing is similar between older and young adults. The tip-of-the-tongue

(TOT) phenomenon effectively reflects failure in retrieval of phonological knowledge. Older adults

report TOTs more often than young adults and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has been explained by

two frameworks: the ‘blocking hypothesis’ and ‘transmission deficit hypothesi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ging on the retrival of phonological knowledge by inducing TOTs in the laboratory.

Two variables were manipulated: age and word category. Participants were young and older adults,

and stimuli was selected from 5 categories of words. After the participants read a definition about a

target word, they reported three conditions: ‘know’, ‘don’t know’, ‘TO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lder adults reported TOTs more often than the young adults. Second, TOTs

occurred more in proper nouns such as names of persons and places. Third, in the category that

TOTs occurred more often, there was a bigger age difference. Fourth, older adults reported fewer

alternative words during TOT than young adults. Fifth, participants tended to report the partial

information during TOT in characters. These results show the age-related difficulty in the retrieval of

phonological knowledge in Korean. It is explained by the transmission deficit hypothesis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orthography and phonology.

Key words : tip-of-the-tongue phenomenon (TOT), aging, retrieval of phonological knowledge, older adults, young

adult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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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름 장소이름 사물이름 추상명사 동사 및 형용사

나이팅게일 아우슈비츠 하모니카 무용담 가위눌리다

슈바이처 마닐라 불가사리 순교 알선하다

스핑크스 서라벌 연하장 텃세 정박하다

안데르센 오죽헌 인두 세뇌 등단하다

손오공 선죽교 벼루 부화 귀화하다

임꺽정 백록담 샅바 탁본 막역하다

웅녀 한산도 단청 악력 발아하다

차이코프스키 판문점 나프탈렌 알리바이 마름질하다

클레오파트라 해인사 홍두깨 신춘문예 척박하다

솔로몬 난지도 고인돌 말라리아 응고되다

문익점 낙화암 피뢰침 적반하장 화답하다

변학도 임진각 과녁 역마살 게양하다

허균 천마총 누룩 몽유병 근신하다

논개 김제 고명 발효 숙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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